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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창군시설관리공단, 진부장례식장서 재난 대

응 훈련
 우정연 기자  승인 2023.10.29 18:37

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[사진=평창군시설관리공단]

[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] 강원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 시설별 재난 상황을 가정해 대응

체계를 점검하는 자체 소방 훈련에 나섰다.

29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26일 진부면에 있는 진부장례식장에서 ‘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’을 자

체적으로 실시했다. 

이 훈련은 각종 대형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공기업,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

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재난 대응 종합훈련이다.

진부장례식장에서 원인 미상의 방화 등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. 

훈련 진행 중 공단 내 훈련지원반과 각 사업장 간 연계로 재난 초기 대응부터 수습, 복구까지 모든 과정을

신속히 처리하고 공유하는 능력을 향상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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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부장례식장은 내부 장례시설을 포함해 주변에 체육공원, 농기계 임대 민원실, 공연장 등이 있어 초기

재난 대응이 중요한 장소로 꼽힌다.

이날 공단 임직원과 시설별 시설관리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여해 초기진화, 이용객 대피 유도, 인명구조

등 재난 대비훈련, 직원들의 소화기‧옥내 소화전 위치 파악 및 사용 방법 숙지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.

박현창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“실제로 공단 내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이번 훈련을 통해 침착

하고 체계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게 됐다”며 “고객과 직원 안전을 위해 실제 상황과 같은 각종 훈련, 교육에

나서 직원들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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